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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의회 적자감축 합동소위원회 (Congressional 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의 대책 또는 무대책의 잠재적인 부정적 타격을 의논하기 위해 경제 및 회계 

자문회 (Council of Economic and Fiscal Advisors)와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재정부를 

정립하지 못하고, 직업 창출을 위해 양당 방식으로 해결해나가지 못하는 워싱턴의 

무능력함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키워 대공황 이후 가장 최악의 경제상황을 연장시키는 

정부의 근본적인 실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어느 부분에서 축소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동안, 주정부는 예산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의회가 소위 '격리 

축소'를 진행할 때, 예산부 (Budget Division)는 뉴욕이 오는 회계년도부터 시작하여 10년 

이상에 걸쳐 대략 50억 달러의 연방기금을 잃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실직과 

증권가 (Wall Street)의 하락으로부터 오는 세금 손실과는 별도입니다.  주 수익의 

갑작스럽고 심각한 감소를 가져온 침체된 국가 경제와 유럽의 팽창하는 경제 위기와 함께, 

이러한 요소들은 주의 재정방향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경제 및 회계 자문회에게 우리 행정부의 상급직원들과 함께 신속한 직업 창출 및 

재정 안정 계획을 만들것을 의뢰했습니다.  이 제안은 주 수익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를 

안정되게 하는 최선의 길은 바로 직업 창출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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